
■ 2000년 총광고비 결산 

2000년 총 광고비 5조 8,543억원 

 

000년 총광고비 5조 8,543억원제일기획에 의하면 2000년 총광고비는 99년의 4조 6,205

체별로는 신문이 2조 1,214억원으로 총 광고비중 36.2%의 점유율을 보여 2조 687억원

1> 2000년 매체별 광고비 

2

억원 대비 26.7% 늘어난 5조 8,534억인 것으로 집계됐다. 이 규모는 광고비 집계사상 최

고치였던 ′96년의  5조 6천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99년 하반기 이후 2000년 상반기까지 

약 8개월간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기업의 광고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

되었다. 

 

매

으로 35.3%의 점유율을 보인 TV를 약간 앞서 전년과 같이 1위를 지켰다. 다음은 옥외 및 

SP 등의 매체가 7,227억원으로 12.3%의 점유율을 보이며 3위를 차지하였고 라디오가 4위

(2,504억원, 4.3%점유), CATV가 5위(1,736억원, 3.0%)에 랭크되었다. 잡지는 1,634억원으

로 2.8%, 인터넷 및 PC통신은 1,360억원으로 2.3%를 점유하여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

는 비중이 아직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. 

 

표

< 

 

지만 인터넷 및 PC통신은 ′99년 대비 67.5%의 성장율을 보여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기하

록하였고 라디오가 43.0%로 2위, TV가 38.6%로 3위를 차지하여 통신과 전파매체의 성장

이 두드러졌다. 다음은 CA-TV, 잡지, 신문 순으로 각각 35.5%, 25.6%, 17.5%의 성장율을 

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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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적으로는 인터넷이나 CATV, 옥외 SP매체 등의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, 전통적인 4매

종별 4매체 광고비 순위는 99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·정보통신 업종이 7,858억원을 지출

> 매체별 업종별 광고비(4매체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 

체의 비중이 99년보다 0.7% 늘어난 78.7%를 점유해 광고시장을 주도했으며, 특히 TV와 

신문이 전체의 71.5%를 차지해 가장 인기있는 매체임을 보여주고 있다. 

 

업

하여 1위를 차지했고, 여행, 레저 등 서비스업종이 4,963억원으로 2위, 99년 4위였던 금융·

증권·보험업종이 4,566억원으로 3위에 랭크되어 광고 주도 업종이 99년과 비슷한 형태를 

보이고 있다. 식품업종이 3,967억원, 화장품 및 보건업종이 2,993억원으로 그 뒤를 따르고 

있다. 

   

<표2

 

99년 대비 성장율 면에서는 컴퓨터·정보통신 업종이 51.7%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,

과적으로 1,000만 접속인구 시대를 연 다양한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벤쳐기업의 활발한 

 

 

유통업종이 47.4%로 2위, 금융·증권·보험업종이 46.9%로 3위, 기초재 업종이 40.5%로 4

위, 가정용 전기전자 업종이 38.9%로 5위를 차지하였다. 전반적으로 광고 주도 업종이 높

은 광고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기기나 그룹 및 기업광고업종은 역신장세를 보이

고 있어 구조조정과 기업 내실화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. 

 

결

IR 활동과 회원 확보를 위한 고지 광고, IMT 인허가권 취득을 위한 기업광고, 통신서비스 

및 통신기기 보급의 활성화로 마켓 쉐어를 확대하기 위한 치열한 마케팅 활동, 금융 및 증

권업종의 구조조정으로 기회 선점을 위한 광고 활동, 디지털 이미지 부각을 위한 기업 광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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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경기 회복으로 인한 유통, 음료, 패션, 화장품, 교육교재 등의 소비재 광고, 대형 건

설업체들의 분양 판촉광고, 사이버 트레이딩 증권광고 등이 광고시장을 주도하여 전체적으

로 27.8%의 비교적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였다. 

  

<표3> 30대 브랜드별 광고비(4매체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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